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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바이오연료 시범생산
2009년 Choren과 합작 20만톤 플랜트 가동 … 고열 연료전지 실용화

전통을 자랑하는 글로벌 4위 자동차 생산기업 폴크스바겐(Volkswagen)이 화석 연료로부터의 독립을 최종 

목표로 세우고 대체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유가 지속과 기후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 자동차 산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친환

경 연료개발에 있다고 보고 미래 시장을 선점할 전략을 발 빠르게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또 기존의 연료로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는 자동차를 생산해 차세대 기술이 정착하기 전까지 시장 지배력

을 유지한다는 계획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본사의 연료 및 동력파트 연구개발 담당자인 잉고 드레셔(Ingo Drescher) 박사는 6월10일 “2009

년부터 독일 연료기업인 코렌(Choren)과 함께 차세대 바이오연료 플랜트를 건설해 20만톤을 시범 생산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3-5년 사이 10-20곳의 바이오매스 생산공장이 건설돼 2020년에는 바이오연료가 기존 자동차 연

료의 4% 가량을 대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이나 미생물, 동물 폐기물 등을 일컫는 바이오매스는 에탄올로 변환해 연

료로 사용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GM 등 선진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앞다투어 관련 기

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옥수수 등 식량에서 나온 에탄올은 열효율이 낮은 데다 식량수급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식물의 

줄기 등 먹지 않는 부분을 이용한 바이오매스는 식량난과 상관없이 고효율 에탄올(Ethanol)을 추출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에탄올이 디젤 엔진에 사용되면 질소산화물 등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배출 물질량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산업 인프라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폴크스바겐은 전기자동차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 대안이라고 보고 관련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 기술과 관련해 최근 크기가 작고 오래 

가는 고열 연료전지를 개발했고 배터리와 함께 자동차에 탑재하는 기술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은 배터리와 동시에 연료전지를 사용하면 한번에 322㎞까지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0년 시스템을 갖춘 첫 자동차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압 직분사라는 첨단 디젤엔진 방식을 채택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7단 변속 방식의 기어박스를 개

발해 수동변속 보다 연비가 낮게 나오게 만드는 등 기존 연료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연비 기술을 개발했

다.

폴크스바겐은 기존 연소형 엔진과 전기모터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엔진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

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상위 단계인 전기자동차를 개발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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